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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유라시아 현지 매체인 Trend에 따르면, 

“상하이협력기구(SCO) 전문가 집단은 

2016~2020년 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회원국

들 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”는 내용을 

우즈베키스탄 외무부 장관을 통해 밝혔다. 

또한 전문가 집단은 회원국 간의 협력 증

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.

2016~2020 범죄와의 전쟁 선포

  지난 3월 14일, 우즈베키스탄 외무부는 

베이징에서 3월 15~18일에 열릴 상하이협

력기구 정상회담의 준비를 위한 회담이 개

최될 것이라고 밝혔다. 상하이협력기구 정

상회담은 올해 6월 23~24일에 우즈베키스

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. 

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을 위한 이번 회

담은 압둘아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

외무부 장관에 의해 진행될 것이다. 

  타슈켄트에서 개최될 SCO정상회담은 올

해로 상하이협력기구 설립 15주년을 기념

하는 데 의의가 있다. Trend에 따르면, 정

상회담에서는 ‘2017~2022 금지약물에 대

한 조치’,‘2016~2020 범죄 예방 조치’에 

대한 협력안을 제시하고 회원국 간 의견을 

교환할 예정이라고 했다. 앞서 제시한 조치

들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영향력이 점차 확

장되면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중

요한 안건이라고 덧붙였다.          

상하이협력기구란?

  상하이협력기구는 2001년 7월 14일

중국, 러시아, 우즈베키스탄, 카자흐스

탄, 키르기스스탄, 타지키스탄 등 6개국

이 설립한 국제기구이다. 우즈베키스탄

을 제외한 다섯 국가는 1996년에 설립

한 상하이 5(Shanghai Five)의 회원국이

었고,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면

서 명칭을 상하이협력기구로 변경했다. 

2015년 상하이협력기구는 인도와 파키

스탄의 정회원 승격에 합의하며 외형상 

확장을 시도했다. 이밖에 벨라루스, 몽

골, 이란, 아프가니스탄이 옵서버국가로 

활동하고 있다. 상하이협력기구는 회원

국 간의 상호 신뢰와 이익의 추구, 평

화, 협력 추진을 위해 설립되었다. 

 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과 옵서버국

가들의 GDP는 세계 GDP의 20%를 차지

하고, 그 규모는 15.5조 달러에 이른다. 

총 33억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

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

기구이다. 

 

향후 전망과 SCO의 계획

  지난해 7월 11일, 러시아 우파(Ufa)에

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

우즈베키스탄은 상하이협력기구의 의장

국을 맡았다.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슬

람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

“상하이협력기구는 앞으로 군사적, 정

치적으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가 변모

되지 말아야 하고, 상하이협력기구의 

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

다.”고 연설했다. 이어 “상하이협력기

구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, 주

변 국가들의 참여와 협력도 기대할 수 

있다.”고 카리모프 대통령은 덧붙였다.  

  한편, 지난 3월 14일, 상하이협력기구

로부터 아제르바이잔은 대화협력국으로 

인정받았다. 같은 날, 상하이협력기구는 

이번 달에 아르메니아와 네팔도 대화 

상대국으로 참여 준비 중임을 전했다. 

상하이협력기구는 향후 아시아와 유럽

을 잇는 실크로드를 부활시킬 계획을 

세우고, 그 영역을 확장할 뜻을 표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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